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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과 회사는 1월 5일(목),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동물보호 비영리 민간단체와 함께 ‘편견 없는 생명존중 캠페인’을 전개하고 유기견 쉼터 봉사활동과 유기견 입양 캠페인을 펼쳤다. ��이번 행사는 최근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반려동물 유기가 크게 늘어난데다 동물학대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데 따라, 생명경시 풍조에 경각심 을 일깨우고 동물과의 공존이 필수불가결한 인간 사회의 중요 요소임을 환기하기 위해 기획됐다. ��이를 위해 KT노사는 임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두 팀으로 나눠 양주시 소재 고덕면에 위치한 ‘동물학대방지연합’ 양주 쉼터 봉사, KT분당사옥 유기견 입양 지원 봉사를 각각 진행했다. ��분당사옥 유기견 입양 행사에는 KT임직원 자녀들 이 다니는 ‘KT 꿈나무 어린이집’ 원생들이 참관을 나와 눈길을 끌었다. 원아들은 유기동물을 안아 보며 “강쥐야, 사랑해”라고 말하는 등 순수한 동심 을 보여줘 임직원들을 웃음 짓게 했다.���������한편 동물학대방지연합 양주 쉼터에 도착한 봉사 단은 사료 1.5톤과 방한용 이불을 기부하고 견사 를 청소한 뒤 대형견들을 산책시켰다.��위원장,“공존을 위한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고, 순수한 반려동물 애교에 힐링과 위로 얻어”��캠페인에 대한 조합원들의 호응은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. 분당사옥의 조합원들은 행사가 시작된 11 시부터 행사장을 발 딛을 틈 없이 가득 메웠다. ��입양을 고민하며 4번이나 행사장을 찾아온 조합 원, ‘한 녀석이 유독 눈에 아른거려 일이 손에 안 잡힌다’며 다시 행사장에 내려온 조합원 등 사연 도 다양했다. ��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은 “입양 캠페인 지원뿐 아니라 추운 날씨와 열악한 센터의 환경에도 아랑 곳 없이 진심을 다해 봉사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 드린다”며 “생명경시가 더 이상 우리사회의 일면 이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”고 약속했다. 





KT노사, “편견 없는 생명존중 캠페인” 전개�“지켜줄게, 함께 할게”KT어린이집 원아들도 응원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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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월 6일(금)








